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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새로운 바다를 발견
하다"가 출판됨

(제1장에서) "하느님의 자녀의
첫 기도" 초대 그리스도인들
에게서 가장 뿌리 깊은 신념
가운데 하나는, 자신들이 하느
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대할
수 있다는 것이다. 예수님 자
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
셨다: "그러므로 너희는 이렇
게 기도하여라. '하늘에 계신
우리 아버지…'"(마태 6,9). 예
수님은 유다인들에게 아버지
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자신을



제시했고, 제자들에게도 하느
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라고 가
르쳤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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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책 모리말에서) 성인들의 삶은 빛이
되어 밤이 되면 우리 삶의 길을 밝혀
준다.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
어왔으며, 우리의 목적 –즉, 우리의
근원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포용
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– 에 도달
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.

후술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성 호세마
리아 에스크리바의 거룩한 삶, 특히
젊은 사제 시절에 그가 겪은 발견 중
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. 그를 알고
있던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, 성 호
세마리아는 "하느님 사랑을 더욱 깊
이 이해할 기회여야만 하고, 그래서
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



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
줄 수 있어야 합니다"1라고 가르치셨
다. 이것은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
그리스도인 생활의 길이다.

자, 이 내적 여정에는 특별한 것이 있
다. 이 길은 알려진 곳에서 알려지지
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, 이미
알려진 것, 자명하게 보이는 것, 우리
가 여러 번 들었던 것에서 더 깊이 들
어가는 것이다. 그러면 우리는 실제
로 알고 있었던 어떤 것에 관하여 이
제는 새로운 힘과 깊이로 인식하는
것을 발견하게 된다. 성 호세마리아
는「사랑의 단금질」에서 말한다:

"인간의 사랑에서처럼, 우리는 내적
생활에서 인내해야 합니다. 그대는
종종 똑같은 주제를 묵상해햐 합니
다. '이 사실을 전에는 왜 깨닫지 못
했을까?' 그대는 놀라서 그렇게 물을
것입니다. 이는 우리가 돌이라서 물
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흘려 버렸기
때문입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만일



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흡수하기를
원한다면 똑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
되풀이해서 –그 주제들은 사실 똑같
은 것이 아니므로– 묵상해야 합니
다."

'똑같은 것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'함
으로써 그것들의 풍요로움에 우리 자
신을 열어보고 그것들이 똑같지 않다
는 것을 발견하는 것. 이것이 하느님
께서 부르시는 관상의 길이다. 바다
를 항해하는 일이다. 언뜻 보기에 그
바다는 우리의 일상 풍경의 일부이기
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. 로마인
들은 '지중해'를 '우리의 바다'라고 불
렀다. '지중해'는 알려진 바다였고 그
바다와 함께 그들은 살았다. 성 호세
마리아가 '새로운 지중해 발견'에 대
해 말하는 이유는, 우리가 잘 알고 있
다고 생각하는 바다로 들어가자마자,
넓은, 위험이 없을 것 같은 수평선이
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. 그
러면 우리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
의 말에 따라 하느님께 말할 수 있다:



"당신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, 내가 더
많이 찾으을수록 내가 더 많이 찾으
면 찾으을수록 당신을 더 많이 찾아
옵니다."

이러한 발견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
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
게 주시는 빛에 응답하는 것이다. 그
렇지만 우리의 침착한숙고는 우리를
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
치에 놓는다. "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
갑자기 태양을 볼 때, 그의 육체의 시
선은 조명되어, 그가 보지 않았던 것
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. 마찬가지
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자기의 영혼
이 조명되어, 인간의 시각을 넘어서
는 것들을 보게 된다."4 후술하는 내
용에서 성 호세마리아가 그의 내적
생활에서 발견한 '지중해들'을 살펴보
겠으며, 이로써 우리는 그와 함께 "하
느님의 사랑의 심연"5으로 찾아들어
갈 것입니다.



루카스 부크 (1983) 신부는 철학을
졸업한 다음에 신학 박사를 졸업했
다. 이제는 스페인 마드리드 학교에
서 일하고 학생이랑 오푸스데이 사목
활동을 한다. 그분은 영적 책들 여러
권을 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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